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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대폭증설

한솔케미칼(대표권교택)이 반도체및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공급을확대하기위해과산화수소생

산능력을증설한다.

과산화수소는제지, 섬유용이침체되는반면폐수처리·토양복원등환경용과함께 LCD·반도체용고부가제

품이호조를보이면서시장이확대되고있다. 

한솔케미칼 시장 관계자는“과산화수소는 2010년 이후 반도체와 LCD 등 IT소재 부문의 성장으로 공급자 우

위 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며“IT소재용 과산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솔케미칼과 OCI 2사에 불

과하다”고지적했다.

또“삼성전자가반도체세정방식을변경해 2010년 4/4분기부터한솔케미칼의반도체과산화수소공급이점진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LCD용 식각액도 LG디스플레이 P8·P8E·P8E+ 라인의 가동으로 매출 증가세

가지속될것”이라고주장했다.

한솔케미칼은과산화수소국내시장점유율이 57%에달하고있다.

과거주수요처였던제지와섬유시장의침체로수요가감소하고있지만삼성전자와하이닉스가반도체생산을

확대하는가운데 LCD산업이호조를보임에따라 IT소재용수요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 

이에 따라 한솔케미칼은 IT용 수요증가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630억원을 투입해 과산화수소와 반도체용

반정제과산화수소를증설키로했다.

원료 과산화수소(농도 100% 기준) 생산능력은 5만5000톤에서 2012년 8만5000톤으로, 반도체용 반정제 과

산화수소는 1만9000톤에서 2011년 2만5000톤으로확대한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IT소재 부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로 증설함으로써 외형성장 뿐만 아니라 IT소

재용과산화수소생산비중확대로수익성개선에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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